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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

안보를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

전원믹스를 구성하였으며, 동 과정에서 환경부·탄녹위 등의

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음
(1.12일 한겨레 ｢세마리 토끼’ 다 놓치는 윤석열표 에너지 정책｣,
｢정부,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... 원전 늘린 만큼 신재생 줄
였다｣, 경향신문 ｢“원전 확대․신재생에너지 축소”...귀닫고 거꾸로
달리는 산업부｣ 등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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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낮춘 것은 ①에너지안보를

저해하고, ②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자, ③기업의 ‘RE100’

달성 등을 어렵게 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임

□ ④환경부·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‘재생에너지 등

무탄소전원 발전비중 확대 검토’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력수급

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① ‘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조정이 에너지안보 저해‘ 주장에 대한 입장

□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

전력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

실현가능한 전원믹스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



ㅇ ‘21년 10월 마련된 ’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

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(Top-down)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

낮은 과다한 수치로서,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

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, 에너지안보를

취약케 할 우려가 높음

ㅇ 이러한 차원에서,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

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, 원전과 재생

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,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

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음

<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(단위: TWh) >

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*
수소

암모니아
기타 계

‘18년
발전량 133.5 239.0 152.9 35.6 - 9.7 570.7
비중 23.4% 41.9% 26.8% 6.2% - 1.7% 100%

‘30년
발전량 201.7 122.5 142.4 134.1 13.0 8.1 621.8
비중 32.4% 19.7% 22.9% 21.6% 2.1% 1.3% 100%

‘36년
발전량 230.7 95.9 62.3 204.4 47.4 26.6 667.3
비중 34.6% 14.4% 9.3% 30.6% 7.1% 4.0% 100%

ㅇ 지난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일부 비리와 부

작용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, 10차

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은 사업자 의향을

바탕으로 풍력발전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임

ㅇ 정부는 향후 이격거리 규제 개선, 주민수용성 제고, 해상풍력특별법

제정, 계획입지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

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임

② ‘10차 전기본 전원믹스는 세계적 추세와 상이‘ 주장에 대한 입장

□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믹스 조정은 에너지안보를 강조

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 아님



ㅇ 국제에너지기구(IEA)에서 발표한 ｢2022 세계에너지전망｣*에서는

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가 각국의 과제가 되었다고

진단하면서,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

활용, 계통보강,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을 강조하였음

    * 2022 World Energy Outlook(‘22.11.)

ㅇ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, 전력수요 수준, 계통 상황 등 제반

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,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

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

-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활용을 확대하고, 재생에너지를 지속

보급하며, 계통과 에너지저장을 강조하는 IEA의 제언 및 세계적

추세와 부합하면서도,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, 온실가스 감축

목표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함

ㅇ 아울러, ｢2022 세계에너지전망｣상의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

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량 전망을 비교할 경우, 세계적으로

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’30년까지 14.9%p 증가, 우리는 ‘30년까지

14.1%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음

ㅇ 국토가 협소하고, 수력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

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

< WEO상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기본 비교(‘21년→’30년, %) >

원전 신재생 석탄 가스 수소/암모니아

WEO 전망 9.8 → 9.6 28.4 → 43.3 36.0 → 26.0 23.1 → 19.7 0 → 0.03

10차 전기본 27.4 → 32.4 7.5 → 21.6 34.3 → 19.7 29.2 → 22.9 0 → 2.1

ㅇ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‘30년 신재생 비중(21.6%)은 지난 9차 계획

(20.8%) 대비 증가하였으며,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’36년은

30% 이상의 신재생 발전비중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인 바,

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신재생 보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님



ㅇ 아울러, ’30년 NDC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나, 10차

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, 원전 확대, 노후석탄 폐지,

수소-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통해 동 목표를

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

③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으로 RE100 달성 지장 등 기업경쟁력에

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

□ 아울러,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시

향후 RE100 추가가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

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ㅇ 향후 기업들의 원활한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

지속 확대하는 한편,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

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

④ 산업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10차 전기본을

확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

□ 산업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,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

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, 수용가능한 의견은 10차

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음

ㅇ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, 향후 수립

예정인 ‘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’ 상 전원믹스를 차기

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하였음

ㅇ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

어려움을 설명하였으나, 결과적으로 실무안 대비 신재생 비중을

상향(21.5→21.6%)하는 등 수용가능한 의견은 반영하였음



ㅇ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｢2030 NDC 수정안｣

및 ｢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｣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

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, 합리성,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계획에

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이 적시되어 있음

※ 문의 :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(044-203-3880)
이디도 서기관(044-203-3886)


